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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에 언어가 있다면 풍경과 길과 사람 이야기가 어우러진 ‘그곳’의 결과다. 집 짓기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덜어내는 일이다.

2006·07 김수근 문화상을 받은 건축가 이타미 준과 김인철씨가 ‘비움의 건축’으로 우리 시대의 집을 말한다.   글 정재숙 기자, 사진 김용관(건축사진가), 자료협조 건축사사무소 ‘아르키움’ 

이타미 준(70·伊丹潤) 

일본 도쿄

에서 태어난 

재일동포 건

축가. 한국 이

름은 유동룡

(庾 東龍 )이

다. 1964년 무

사시공업대학 

건축학과를 나와 한국의 전통미

와 자연을 담은 집을 지었다. 조선

의 백자와 포도 그림 등에서 영감

을 얻은 ‘여백의 집’ ‘M 빌딩’ ‘핀

크스(PINX) 골프 클럽 클럽하

우스’ ‘포도(PODO) 호텔’  ‘학고

재 아트센터’ 등을 설계했다. 건

축 일과 함께 그림 그리는 화가로

서의 업도 놓지 않아 여러 차례 개

인전을 열었다. 주요 전시회로는 

프랑스 파리 ‘국립기메동양미술

관’의 초대전(2003), 독일 베를린 

‘아에데스 건축포럼’(2004), 중

국 베이징 ‘제2회 베이징 비엔날레’

(2006) 등이 있다. 여러 공로를 인

정받아 2005년 프랑스 예술문화

훈장 ‘슈발리에’를 받았다. 

2006 김수근 문화상을 수상한 

‘제주 핀크스 미술관 석(石)ㆍ수

(水)·풍(風)’은 ‘비어있음’ 또는 

‘무위(헛수고·헛됨)’의 건축관을 

잘 드러낸 3부작이다. 건축가의 

의지보다는 바람·돌·여자가 많

은 제주도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

아들였다. 미술관의 형식은 갖추

되 기능은 버리고 작가와 작품명

도 전혀 없이 무명성으로 일관하

며 전시와 감상의 공간이라기보

다는 치유와 명상의 공간이 되도

록 했다. ‘핀크스’는 라틴어로 ‘하

늘의 진실’을 뜻한다. 이 ‘핀크스’ 

3부작이야말로 하늘이 빚어낸 공

간인지 모른다. 

버려서 더 채워지는 마음 그리고 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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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손 미술관

‘핀크스’ 3부작에 이어지는 ‘지(地)’의 

미술관이다. 이름 그대로 두 손을 모으고 

기도하는 모양을 추상화한 형태다. 미술

관이 들어선 땅에서 바다가 있는 남쪽 방

향에는 비상하는 소녀의 얼굴 옆모습을 

한 산방산이 있다. 산방산의 풍경과 마주 

보며 조응하는 미술관이다. 철근 콘크리

트 상자를 땅속에 묻는 모양새로 장소와 

풍경과 상상이 조형을 낳았다. 

작가: 이타미 준(이타미준건축연구소)

위치: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815-8

대지면적: 775.60 ㎡

건축면적: 340.54 ㎡

규모: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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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. 풍(風) 미술관 

얼핏 산속의 주인 잃은 오두막 같다. 길

쭉한 나무 상자 한쪽이 활처럼 호를 그린다. 

나무판의 틈새로 바람이 지나며 저절로 노

래한다. 바람이 강하게 불면 널과 널, 판과 

판 사이에서 마치 현을 문지르는 것 같은 소

리가 들린다. 한쪽에 선 돌 오브제는 앉아

서 바람 소리를 듣는 명상의 공간이다.

풍 미술관

위치: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123B-나

대지면적: 1751㎡

건축면적: 76.80㎡

규모: 지상 1층





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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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5. 수(水) 미술관 

입방체 위를 타원형으로 도려내 하늘

의 움직임을 바닥 수면에 비추게 했다. 반

짝반짝 빛나는 자갈의 아름다움, 졸졸 흐

르는 물소리가 보는 이를 자연으로 데려

간다. 물 위에 놓인 큼직한 돌은 건축가의 

작품으로 의자처럼 그곳에 앉아 무심(無

心)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. 

4, 6. 석(石) 미술관 

단단한 돌, 암흑의 공간 속에 구멍을 열

어 시적인 풍경을 낳았다. 구멍을 통해 쏟

아져 들어와 춤추고 일렁이는 빛이 이 공

간의 주인이다. 미술관을 바라보는 사람

의 눈이 빚어내는 것, 그가 꿈꾸고 연상하

는 것이 바로 작품이다. 

수 미술관

위치: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108B

대지면적: 1400㎡

건축면적: 85.84㎡

규모: 지상 1층

석 미술관

위치: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123B-다

대지면적: 1071㎡

건축면적: 74.25㎡

규모: 지상 1층





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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웅진씽크빅

작가: 김인철(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)

위치: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-1

대지면적: 6642.8㎡

건축면적: 3226.93㎡

규모: 지하 2층, 지상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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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출판도시 ‘웅진 씽크빅’

 건축가는 출판도시가 미리 규정한 ‘스톤 아일랜드형(암석 유

형)’ 건물에 충실한 개념으로 ‘갈대밭 위에 떠있는 가벼운 바위’

를 생각했다. 이 건물은 위에서 바라보면 유리와 나무로 된 가

벼운 덩어리 바위로 보인다. 무게를 덜기 위해 투명한 질감으로 

표정을 만들었다. 출판사 건물이기에 책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

칸막이를 치우거나 낮추어 공간의 흐름이 바람이나 햇빛을 담

도록 했다. 옥상을 뒷동산처럼 꾸며 ‘언덕 있는 집’ 기분을 냈다. 

옛날 소 먹이고 마실 다니며 털썩 주저앉던 나지막한 동산을 떠

오르게 한다. 그는 “과연 건축이 가리고 가두는 기능만을 위한 

것인가” 의심한다고 말한다. 집은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

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.  .

김인철(60ㆍ金仁喆)

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엄덕문건축연구소에서 건축 수업을 했다. 건축의 시

대정신을 고민하던 모임 ‘4ㆍ3’그룹과 서울건축학교(sa) 멤버로 활동하며 파주출판도

시와 헤이리아트밸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. 현재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로 일하며 건

축사사무소 ‘아르키움’의 대표를 맡고 있다. 일본 도쿄의 건축전문화랑 ‘갤러리 마’에

서 초대한 ‘한국 건축 삼인전’, ‘4ㆍ3 그룹전’ 등에 출품했다. 대표작으로 김옥길기념관, 

어린이집 연작 등이 있다. 건축 웹진 ‘아키누드’에 연재했던 건축 이야기를 책으로 엮

은 『대화』(동녘)를 펴냈다. 2007 김수근 문화상을 받은 ‘웅진 씽크빅’은 대청마루같

이 툭 터진 시원한 공간을 드러낸 유리 건물이다. ‘채우기보다 비우기’로 공간을 다듬었다. ‘건축은 덧붙

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빼는 과정’이라는 평소의 건축관을 잘 보여준다.


